




















































다케다준

공립대학법인 시즈오카

문화예술대학 부교수.
‘커피와 기후변화’를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근간 『커피
2050년 문제』(도쿄
쇼세키)를 썼다.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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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2050년 문제

브라질은 자타 공인 세계 1위의 커피 생산량을

자랑하는 ‘커피 대국’이면서, 동시에 커피를 상당히 즐기는

나라다. 국가별 커피 소비량은 세계 2위(2022년 통계)이며,

거리에는 카페가 즐비하다. 블랙커피가 기본이지만, 특별한

라떼 메뉴도 훌륭하다. 그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한 방울’을

뜻하는 핑가두(pingado)로, 우유를 듬뿍 넣고 커피를 조금 넣어

마시는 음료다. 그 밖에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얹어 먹는 아포가토 같은 디저트도 인기다. 브라질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커피가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커피가 기후변화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다. 계기는 크리스찬 번 등의 연구진(Christian Bunn et

al.)이 2015년 발표한 논문이었다. 「한 잔의 쓴 커피(A Bitter

Cup)」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구진은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커피 적정 재배지가 아라비카 종은

49퍼센트, 로부스타 종은 54퍼센트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 이 논문은 일본 커피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커피

2050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 나아가,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은 RCP 6.0 시나리오(2100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4˚C에서 3.1˚C 상승하는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에 기초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1.5˚C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연구진이 예상한 미래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란 얘기다.

커피 수확량이 감소하면, 생산자는 빈곤에

빠질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커피 공급 부족(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급등)을 겪을 것이다. 커피가 고급품이

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변할 것인가.

그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커피가 삼림 감소를 조장한다?

커피 자체가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삼림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농지 개발을

위한 벌채가 꼽히는데, 커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5년 사이 전 세계에서 약 200만

헥타르의 삼림이 커피 농장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2 커피‘만’

심은 단일 작물 재배 농장에서는 생물다양성이 상실되고,

커피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コーヒー2050 年問題

ブラジルは、世界第 1位のコーヒー生産量を誇る、言わずと知

れた「コーヒー大国」であり、コーヒーを多様な楽しみ方で味わう国とし

ても知られている。国別のコーヒー消費量は世界第 2 位 (2022 年統

計 ) で、街にはカフェが多く見られる。ブラックコーヒーが基本で、ラテ

メニューが充実している。なかでも珍しいのは「一滴」を意味するピン

ガード (pingado)。たっぷりのミルクにコーヒーを少し加えて飲む。そ

の他、バニラアイスにエスプレッソをかけたアフォガート (a«ogato)な

どのスイーツも人気だ。ブラジルでの滞在をを、コーヒーが豊かにしてく

れるだろう。

しかし、そのコーヒーが気候変動の時代において危機を迎えて

いる。きっかけは、クリスチャン・バン (Christian Bunn)らの研究グ

ループが、2015 年に発表した論文だった。「一杯の苦いコーヒー (A

bitter cup)」と題されたその論文によると、このままのペースで温暖

化が進んだ場合、「2050年にはコーヒーの栽培可能地域がアラビカ

種は 49%, ロブスタ種は 54% 減少する」というものだった。 1 この論

文は日本のコーヒー業界に大きな衝撃を与え、「コーヒー 2050年問

題」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なお、研究チームのシミュレーションは、

RCP6.0(2100 年の世界の平均気温が産業革命以前と比較して 1.4˚C

から 3.1˚C 上昇するペースで温暖化が進んだ場合 ) のシナ

リオに基づいている。つまり、パリ協定の「1.5˚C目標」が

実現できなければ、研究チームが予測した未来が現実

となってしまうだろう。

コーヒーの収穫量が減少すれば、生産者は貧

困に陥る。また、私たち消費者にとってはコーヒー供給

不足 (それに伴う価格高騰 )が生じる。コーヒーが高級品

になる未来を受け入れるのか、それとも、私たちが変わるのか。

それが今、問われている。

コーヒーが森林減少を助長する?

コーヒー自体が気候変動の要因であると

主張する研究者もいる。森林減少の要因の一

つとして農地開発のための伐採が挙げられ

るが、これはコーヒーも例外ではない。世界資

源研究所 (World Resources Institute)

の調査報告によると、2001 年から 2015 年

の間に、世界全体で約200万ヘクタールの森

林がコーヒー農園に置き換えられたとい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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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자체가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コーヒーࣗମがީؾ変ಈͷཁҼͰ͋るͱओு͢るऀڀݚ΋͍るɻ

1

Bunn, C., Läderach, P., 

Ovalle Rivera, O., Kirschke, 

D. (2015) “A bitter cup: climate 

change profile of global 

production of Arabica and 

Robusta coffee”, Climatic 

change, 129(1):89-101.

2

Goldman, E., 
Weisse, M., Harris, N., & Schneider, M. (2020) “Estimating the role of seven commodities in agriculture-linked deforestation: Oil palm, soy, cattle, wood fiber, cocoa, coffee, and rubber”, Technical Note, World Resources 
Institut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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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관목인 커피는 야생에서 열대우림이 무성한

나무그늘 아래서 자란다. 때문에 아그로포레스트리에

적합한 작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일 브라질의 커피 농장을

전부 아그로포레스트리로 전환할 경우, 2050년까지 현재의 약

75퍼센트의 농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5

그럼에도 브라질에서 아그로포레스트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자는 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수확

기계는 수풀이 우거진 숲을 지나갈 수 없어서 재배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자 중에서는

대형 중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큰 빚을 낸 사람도 많다. 또한

아그로포레스트리는 기계화할 수 있는 공정이 적어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창 발전 중인 브라질에서 농업 인구는

이미 감소 추세에 있고, 커피산업 전반에서도 일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일손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브라질 커피와 우리의 연결 고리

지금까지 브라질을 중심으로 커피와

기후변화 문제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커피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생산자의

수입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멀리 떨어진 커피 산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브라질

커피와 우리의 생활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커피의 역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질에 커피가 전해진 것은

1727년의 일이지만,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선 이후다. 1822년 당시 브라질제국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면서, 커피 생산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브라질 커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모여든 것도

한몫했다.

커피는 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그루의 커피나무에서 채취되는

커피콩(종자)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한 해에 수확되는 열매는 원두로

환산하면 204~365그램, 시판 원두

한 봉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즉, 커피

재배로 생계를 이어간다면 광대한 토지를

개간하여 나무를 대량으로 심어야 한다. 또한

열매는 수확기에 한꺼번에 열리기에 가족농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계절노동자가 필요하다.

초기의 브라질커피는 노예제도에 토대를 두고

성립되었다. 그러나 1888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당시

농장주들에게는 어떻게 노동자를 확보할 것인지가 큰 과제였다.

이에 브라질 정부가 나서서 해외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당시 이주노동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러한 배경도 있어 2025년 삼림 파괴에 연루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될 전망이다. 3 ‘삼림 실사

의무화 규칙(EUDR)’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커피를 필두로 각

농산물이 어디서 재배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슬러

올라가 삼림 파괴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커피에 의한 삼림 벌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에서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커피 생산량이

416퍼센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 농원의 총 면적은 51퍼센트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물 관리, 토양 개량 등 기술의

향상도 있었지만, 기계 도입으로 인한 작업

합리화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4

일반적으로 커피는 산간 지역에서

재배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브라질 커피의 59퍼센트는

평탄하고 광활한 땅인 세라드 지역에서 재배된다. 탁

트인 땅에서는 트랙터나 수확기 등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커피 수확 시기에는 높이

4미터가 넘는 거대한 기계가 활약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커피 재배, 오히려 독이 되다?

그러나 이처럼 생산 효율을 추구해온 재배 방법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브라질에서는 경작 면적을 넓히지 않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커피‘만’ 심은 농원이 많은데,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원은 그늘이 적고 직사광선이 닿기 쉽기에 기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서두에 소개한 번 등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2050년까지 적정 재배지가 60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49퍼센트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아그로포레스트리(agroforestry)에 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아그로포레스트리란 숲속에서 재배하는

농업 형태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표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토양의 수분량 증가도 도모할 수 있다.

の水分量の増加も期待できる。低木樹であるコー

ヒーは、野生下では熱帯雨林が生い茂る日陰で生育する。その

ため、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に適した作物とされている。仮に、ブラジル

のコーヒー農園をすべて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に転換した場合、2050年

までに現在の約 75% の農園を維持できるという予測も出ている。 5

しかし、ブラジルで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に転換できる生産者は、

少数であると予測される。大型の収穫機は、樹木が茂る森を通ることが

できないため、栽培方法の抜本的な転換が必要であるからだ。一方で、

生産者の中には、大型重機を購入するために負債を多額の負債を抱え

た者も多く、新しい農法に投資することが難しい場合もある。また、アグ

ロフォレストリーは、機械化できる工程が少ないため、「人の手」を必要

とする。しかし、発展途上にあるブラジルでは農業就労人口が減少傾向

にあり、コーヒー産業全体で人手不足が発生している。人手の確保は大

きな課題である。

ブラジルコーヒーと私たちのつながり

ここまで、ブラジルを中心に、コーヒーと気候変動の問題を見て

きた。今後、コーヒーの収穫量が減少することは、生産者の収入が下が

ることを意味する。つまり、私たちがコーヒーを飲むことができるのは、

「気候変動によって貧困に陥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リスクを生産者が

背負ってくれているからにほかならない。そのような意味で、遠く離れた

コーヒーの産地で起きている現象は、決して他人事ではないのである。

そのことをあらためて強調するのは、ブラジルコーヒーと私たちの生活

は密接に関わっているからである。最後に、ブラジルコーヒーの歴史から

日本と韓国の「つながり」を見ていきたい。

ブラジルにコーヒーが伝わったのは 1727年だが、本格的に栽

培が始まるのは 19 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1822 年にブラジル帝国

( 当時 ) がポルトガルから独立したことを契機に、コーヒーの生産は急

速に拡大した。ブラジルコーヒーが成長できた背景には、世界中から多

くの労働者が集まってきたことが挙げられる。

なぜ、コーヒーは多くの労働力を必要とするのか。その理由は、1

本のコーヒーの木から採れる豆 (種子 )の量が少ないことに起因する。

1年間に収穫される実は、焙煎豆に換算すると 204~365g(スーパーな

どで販売されているコーヒー豆 1 袋分 ) 程度にしかならない。つまり、コ

ーヒー栽培で生計を立てるには、広大な土地を開墾して大量の木を植え

る必要がある。しかし、収穫期には一斉に実がなるので、家族だけでは

収穫が追いつかず、大量の季節労働者が必要となる。

初期のブラジルコーヒーは、奴隷制度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た。し

かし、1888 年に奴隷制廃止令が出されると、当時の

農園主たちにとって、いかに労働者を確保す

るかが課題となった。その解決策とし

てブラジル政府が取り組んだの

が、海外からの移民労働者を受

け入れることだった。当時の移

住者は、イタリア、ポルトガル、

スペインなどのヨーロッパ諸国

が中心だったが、その一翼を担っ

たのが日本人移民であった。日本か

らブラジルへの集団移住が始まったの

コーヒー「だけ」が植えられた単一栽培の農園では、生物多

様性が失われ、コーヒーの木の二酸化炭素吸収量が減少す

るという結果も出ている。 3 このような背景もあり、EU では 2025

年中に森林破壊に関連する商品の販売を禁止する法律が施行され

る見込みである。「森林デューデリジェンス義務化規則 (EUDR)」と呼

ばれるこの法律では、コーヒーをはじめとする農産物がどこで栽

培されたのか、具体的な区画までさかのぼって森林破壊が行

われていないよう証明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

「コーヒーによる森林伐採」への監視が強化される中、

例外的な事例が見られた国がある。それはブラジルだ。ブラ

ジルでは、1960年から2019年にかけてコーヒーの生産

量が 416% 増加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国内のコー

ヒー農園の総面積は 51% 減少した。この成果の背景

には、水管理や土壌改良にかかわる技術向上もさるこ

とながら、機械導入による作業の合理化が大きく寄与

したと言える。 4

一般的に、コーヒーは山間地域で栽培されているイメージが

あるかもしないが、ブラジル産コーヒーの 59% は、平坦で広大な土地

であるセラード地域である。開けた土地では、トラクターや収穫機など

の重機を使用できるため生産効率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収穫

期には、高さ4メートルを超える巨大な機械が活躍する風景を見ること

ができる。

経済合理性を求めたコーヒー栽培が裏目に ?

しかし、このように生産効率を追求してきた栽培方法が、今、岐

路に立たされている。ブラジルでは、耕作面積を広げず

に収穫量を増やすために、コーヒー「だけ」を植え

た農園が多いが、単一栽培の農園は、日陰が少な

く直射日光が当たりやすいため、気温上昇の影

響を強く受ける。冒頭で紹介したバンらの研究で

は、ブラジルで2050年までに適作地域が60%減

少すると予測されており、これは全世界平均の 49%

を遙かに上回る数値である。

そこれに伴い、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への期待が高まっ

ている。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とは、森林の中で作物を栽培する農業形

態であり、樹木が日陰を作るため、地表温度を下げることができ、土壌

3

Arellano, C., & Hernández, C. 
(2023) “Carbon footprint and carbon 

storing capacity of arabica coffee 
plantations of Central America: A 

review”. Coffee Science, 18, no. 
e207219.

4

Santos, V. P., Ribeiro, P. 

C. C., & Rodrigues, L. B. (2023) 

“Sustainability a
ssessment of 

coffee production in Brazil”,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30(4), 

11099-11118
.

5Gomes, L. C., 

Bianchi, F. J. J. A., 

Cardoso, I. M., Fernandes, 

R. B. A., Fernandes Filho, 

E. I., Schulte, R. P. O. (2020) 

“Agroforestry systems can 

mitig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coffee production: 

a spatially explicit 

assessment in Brazil”,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294:106858.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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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유입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일본에서 온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일본에서 브라질로 집단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08년이다.

고베 항에서 출발한 ‘가사토마루(笠戸丸)’ 호에 승선한 781명은

상파울루로 이주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커피 농장에서 노동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브라질산 커피를

많이 수입하게 되었다. 한국에 처음 커피가 수입된 것은

1883년이며, 브라질산 커피콩은 1920년경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이처럼 우리와 브라질 커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커피 2050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커피 2050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뉜다.

‘생산자의 빈곤’과 ‘소비자의 커피 부족’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 원두 외에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대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카스카라(cascara)가 있는데, 이는 커피 원두 주위에

붙어 있는 과육이나 껍질을 말한다. 먹을 수 있지만, 지금까진

원두 채취 과정에서 버려져왔다. 생산자들은 카스카라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차나 디저트 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수입을 개선해보려 하고 있다. 6

한편 소비할 커피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지금은 서늘해서 재배에 적합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커피 재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정

재배지가 이동한다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커피 농가로 전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커피 부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럼 우리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비싼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커피 205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그 배경이 되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앞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 ‘생산자’들은 종종

개발도상국에 산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서

만든 커피 한 잔을, 기후변화의 원흉을 만들어온 우리가 맛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 잔의 커피는 기후불평등이란 배경 위에서

성립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커피가 비싸지는 미래를 선택할지,

지금 우리가 바뀔 것인지. 그 답은 분명하다.

は 1908 年である。神戸港から出港した「笠戸丸」に乗船し

た781人がサンパウロに移住し、彼らの多くがコーヒー農園

での労働に従事した。

このような背景によって、東アジアにはブラジ

ル産のコーヒーが多く輸入されるようになった。韓国

に初めてコーヒーが輸入されたのは 1883年であり、

ブラジル産のコーヒー豆は 1920年頃に釜山港を通じ

て入ってきた。このように、私たちとブラジルコーヒーは密

接にかかわっているのである。

「コーヒー2050 年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私たちができること

「コーヒー 2050 年問題」は、大きく2 つの問題に分けられる。

「生産者の貧困」と「消費者のコーヒー不足」である。前者については、

生産者の所得を守るために、豆以外の部位から副収入を得る取り組み

が活発に行われている。代表的なのは、カスカラ (cascara)と呼ばれ

る商品でで、これは、コーヒー豆の周りに付いている果肉や果皮を指す。

いずれも食べることができるが、豆を取り出す過程で廃棄されてきた。

そのカスカラから新たな商品 (お茶やスイーツなど )を創り出すことで、

気候変動により減少する生産者の収入の向上を図ろうとしている。 6

また、コーヒー不足の解消について、「新たな産地」に期待が寄

せられている。温暖化がこのまま進むと、これまで涼しすぎて栽培に適

さなかった地域で、コーヒー栽培が始まる可能性がある。しかし、コー

ヒーの適作地域が移動したとしても、その地域で暮らす人々 が慣れた

仕事を辞めてコーヒー農家に転職するとは限らない。そのため、コ

ーヒー不足は避けられないと予想される。では、私たち

は、値上がりする高いコーヒーを飲み続けるしかない

のだろうか。

「コーヒー 2050 年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

問題の「本質」に向き合うしかない。つまり、その背景にある温

暖化をどのように食い止めるかが重要である。先ほど「私たち

がコーヒーを飲むことができるのは、『気候変動によって貧困に

陥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リスクを生産者が背負ってくれているから

だ」と述べた。その「生産者」たちは、往々にして開発途上国で暮らして

いる。言い換えれば、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が少ない国の人たちが作

った 1杯を、温暖化の元凶を作り出してきた私たちが味わっているので

ある。このように、1杯のコーヒーは、気候的不平等を背景に成立してい

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コーヒーが高級品になる未来を選ぶのか、今、私

たちが変わるのか。その答えは、明らかだ。

‘커피 205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ʮコーヒー �050 ೥໰୊ʯΛղܾ͢るたΊʹ͸、໰୊ͷʮຊ࣭ʯʹ かな͍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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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ͱͮ20඲ٰΙͭ ɷ

6ϚʑρϤʟ20ώΜʑρʠ

ઉΘݜΎ͌ ɸ

손바닥 사용하기

खͷͻΒΛ͋ͯる

두손바닥을비벼서

따뜻하게만든다음

눈에갖다댑니다.
ओʹ͸ΏΘ͙ ͩ͟ ͬԶ·ɷ

໥ͱͣͩͮ ͈ͬ ͬ΅Ύ͌ ɸ

초점 바꾸기

ϐϯτΛ変͑る

가까운곳에있는물체를

응시했다가,멀리떨어진
물체로초점을옮겨봅니다.
͕ۖʹ ΈʹΘ͑ͬݜΏɷ

Ԓ͕ ʹΈʹͱύϬρΘ

ҝͬ͝ ΅Ύ͌ ɸ

눈 굴리기

໨Λಈか͢

다음화살표에따라

다양한방향으로

눈을굴려보세요.
Թʹ໹Ҷͱԇͩͬ ɷ͊ Γ

Ιな๊ޯͱ໥Θಅ͑ͬ͝

΅Ύ͌ ɸ

패닉에 도움이 되는 
눈 운동

ύχοΫʹޮく
໨ͷετϨον

1 2 3 4 5 6
눈 굴리기

໨Λಈか͢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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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에 도움이 되는 메모장 십자말풀이ύχοΫʹޮくϝϞா ୯ޠύζϧ

메모를 해야 하는데

노트가 없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무엇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메모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ϚϛΘऑΐͥ͊͗ͯχʑρ

͒な͊ ? な͕ͬͬ߁ Έୄ

োෆ ! なΙͭΈࣔ༚ͱॸ

͗るϚϛ஻͒༸Җ͛Βͬ

͊΄ ɸ͟

문제

1. ○○○30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3. 생물다양성협약
4. Brazil Amazon ○○○○○
5.  브라질 뿌리 식물, 타피오카의 재료
6. 생물자원수탈
7. COP30 개최지
8. COP30 불참국
9. UN기후변화협약
10.  협력적 노력, 공동체적 작업

(아마존 원주민 용어)

WORD
PUZZLE

정답 책을 뒤집어 확인하세요. ੖կ ງΘཧรͬ͝ ֩೚ͬ͝ ͕ͦ ͛͊ɸ

໭େ
1. ○○○30
2. ໥ටݫ࡜นࠀ
3. ਖ਼෷ଜ༴੎ৗ໼
4. Brazil Amazon ○○○○○
5.  ϏϢαϤʹ࠙ࡇ, θύΣΤʹ྆ݧ
6. ਖ਼෷ݬࢼʹदୠ
7. COP30 ֆ࠲ஊ
8. COP30 සࡽՀࠀ
9. พಅ࿫ેৗ໼ަػ࿅ࠀ
ڽಆଫ࡛ڛడ౏ྔɷྔڝ  .10

ʟΛϗηϬʹઉू຺ʹݱ༼ʠ

RZCQO1CCF7BO

9UQCOGDOFEO

NCXF2NIMPLY

F10PUXIRUMÉS

CG4ATLASHM8U

3CWYTETFBAS

CBSPMUBPZA

VBDYZQYWJN

6BIOPIRACYJ

E5CASSABACN

1.  Conferenceofthe
Parties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협약당사국들이모여기후변화

대응방안과정책을논의하는자리.
ծࠀพಅ࿫ેৗ໼ఒ໼ަػ࿅ࠀ

ٛɸৗ໼ఒ໼͒ࠀि΄ΐɷަػพ

ಅ;ʹଭԝࡣΊ੐ࡣͱͪ͊ͬٛڝ

͟る৑ɸ

2.  Nationally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세계각국은
2030년까지온실가스를얼마나
감축할지5년단위로목표를세워야
한다.
΄2030ೢ͵ࠀ໥ට�ɸ֡ݫ࡜นࠀ

ͭͱԶࣥޫՉΥβΘͯʹ఑౐ݫ࡜

͟る͑ɷ5ೢ͚ͮͱ໥ටΘ઀ః͟る

ΏΒͬ͊るɸ·ٸ͙͒ͮ

3.  Conventionon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1992년6월브라질
리우에서열린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생물다양성보전및자국내

생물자원의주권을확인하는국제

협약.

ਖ਼෷ଜ༴੎ৗ໼ɸ1992ೢ6݁ɷϏ

ϢαϤɻϣΣͭֆ͛࠲Βͥࠀ࿅ڢ׽

ֆീծٛͭ࠻୏͛Βͥࡊࠀৗ໼ɸ

ਖ਼෷ଜ༴੎ʹสળΊࠀಷͭʹਖ਼෷

Θ֩೚͟るΈʹɸݓͱଭ͟るऐݬࢼ

4.  “BrazilAmazonAtlas”
하인리히뵐재단이만든브라질

아마존에관한책자.
ψΝϬϣϋɻϒϤࡏ୿࡛͒੏ͥ͝Ϗ

ϢαϤɻΛϗηϬͱؑ͟る࢝ࡪɸ

5.  Cassaba

브라질뿌리식물,타피오카의재료.
아마존원주민등전통적공동체에

중요한작물.
ϏϢαϤʹ࠙ͭࡇɷθύΣΤʹ྆ݧɸ

ΛϗηϬʹઉू຺Ίస౴డڛಆଫ

ͱͮͩͬौ༾な࡛෷ɸ�

6.  Biopiracy
생물자원수탈.선진국식품·의약
기업들이아마존과같은곳의

생물학적자원을무단이용하는행위.
ਖ਼෷࡞ʹݬࢼऑɸઉ਍ࠀʹ৬ඹɻҦ

໽ඹڽؤなͯ͒ɷΛϗηϬʹΎ͌な

ஊҩʹਖ਼෷ݬࢼΘ຾ஂͭཟ༸͟る

Қɸߣ

7.Belém

COP30개최지.COP30ʹֆ࠲ஊɸ

8.  USA
COP30불참국.미국의COP
불참은사상처음이다.트럼프
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는2026년
1월에야발효되지만,미국은이미
협상테이블에서자취를감췄다.
COP30සࡽՀࠀɸρϢϬϐ੐ݓʹ

パϣڝఃཪୡ͵2026ೢ1݁ͱീ

ޫ͟る͒ɷณࠀ͵ͭ͟ͱޣ঩οʑϏ

Ϥ͑Ώ࢜Θনͥ͝ɸ

9.  UnitedNations
FrameworkConvention
onClimateChange

UN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모든온실가스의인위적인

배출을규제하기위한협약.
Զஃټพಅ࿫ેৗ໼ɸஊަػ࿅ࠀ

ԺΘ๴͖ͥ·ɷୄػ஡ʹԶࣥޫՉ

Υβ೮౐Θ҃ఃԺ͛͡る͙ͮΘ໥డ

ৗ໼ɸࡊࠀͥͮ͝

10.  Puxirum

협력적노력,공동체적작업을뜻하는
아마존원주민용어.
ΘҖຬ͟ڽಆଫ࡛ڛడ౏ྔΊྔڝ

るΛϗηϬઉू຺ʹݱ༼ɸ

R Z C Q O C C F B O

U Q C O G D O F E O

N C X F N I M P L Y

F P U X I R U M E S

C G A T L A S H M U

C W Y T E T F B A S

C B S P M U B P Z A

V B D Y Z Q Y W J N

B I O P I R A C Y J

E C A S S A B A 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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